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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기부전 치료제 효과 공방 “혼란”
Pfizer․Lilly․GSK, 조사결과 제각각 … 한국서는 시알리스 인기

발기부전 치료제를 생산하는 제약기업들이 다시 최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제약업계에 따르면, 오스트리아 빈에서 3월24일부터 열리고 있는 제19회 유럽비뇨기과학회(EAU)에서 <비아

그라>, <시알리스>, <레비트라>의 효능․효과를 놓고 제약기업과 과학자들의 설전이 이어지고 있다.

또 국내에서도 한국Pfizer, 한국Lily, 한국GSK 등 각 기업의 국내법인들이 앞다투어 현지 학회 소식을 전하

며 치열한 홍보전에 나섰다.

Pfizer는 시장조사기업인 KRC리서치가 영국, 오스트레이리아 등 5개국에서 비뇨기과 전문의 100명을 대상으

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서 응답자의 74％가 “환자들이 비아그라를 복용하다가 시알리스나 레비트라로 바꿨으나 2개월 안에 

다시 비아그라도 돌아섰다”고 답했다. 환자들이 밝힌 복귀 이유는 부작용 우려, 다른 약품에 대한 실망감 등이

었다.

GSK도 이에 질세라 레비트라가 발기부전은 물론 우울증에도 치료효과가 있다는 미국 로버트우드존스대 레

이먼드 로젠 교수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로젠 교수는 “레비트라를 복용한 남성은 가짜 약(위약)을 복용한 남성에 비해 3배 이상 발기력이 향상됐으

며 더욱이 경증 우울장애지수(HAM-D17)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GSK는 또 제19회 EAU에서 비아그라에 반응하지 않았던 환자들이 레비트라를 복용한 뒤에는 발기개선 효

과를 보았다는 조사결과도 내놓았다.

Lilly도 <시알리스-비아그라 선호도 조사 결과>가 EAU에서 발표돼 관심을 끌고 있다고 밝혔다. 독일의 알

렉산더 폰 카이츠 박사가 실시한 조사는 비아그라와 시알리스를 차례로 복용토록 한 뒤 만족도를 묻는 식으로 

진행됐는데, 전체 응답자(219명)의 73％가 시알리스를 선호한다고 밝혔다.

Lilly는 또 의약품 시장 조사기관 IMS Health의 자료를 인용해 처방이 시작된지 1년 이상 지난 유럽국가에

서도 시알리스의 점유율이 최고 40％에 달하고 있다며 Pfizer가 주장하는 반짝 인기에 대해 반박했다.

IMS Health 자료에 따르면, 한국에서 시알리스 점유율은 40.6％에 달해 사우디아라비아(47％)에 이어 세계 

55개국 가운데 2번째로 높았다.

전문가들은 2003년 시알리스와 레비트라의 국내 처방이 시작된 후 홍보전이 치열해지면서 발기부전에 대한 

인식이 개선돼 환자들이 치료에 적극 나서고 있다며 대체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제약기업들이 무분별하게 자사에 유리한 연구결과를 발표함으로써 환자들을 혼란에 빠뜨리고 블랙마

켓을 만드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비난도 끊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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